
태양전지, 비휘발성 유기분자 개발
성균관대 이효영 교수, 환원 산화그래핀 활용 … 수득률 60%로 높여

휘어지는 태양전지, 터치스크린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이효영 교수, 서소현 연구교수와 민미숙 박사과정 연구원이 공동으

로 환원 산화그래핀(Graphene Oxide)를 이용해 휘어지면서도 전압의 변화에 따라 스위칭 기능을 지닌 비휘발

성 유기분자 소자를 개발했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

비휘발성 유기분자 소자는 무기재료가 아닌 탄소와 같은 유기분자로 만든 소자로 전원 공급 없이도 저장된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계는 기존 실리콘(Silicone) 소자의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기분자

를 이용해 나노 크기의 유기 전자소자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나노크기의 작은 유기분자에 전극을 부착하기가 어려워 유기 전자소자의 제조 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

대 과제였다.

연구팀은 금속이나 그래핀과 달리 물 또는 유기용매에 분산이 잘 되는 환원 산화그래핀을 전극으로 이용해

제조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환원 산화그래핀 용액을 분무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크기와 두께의 박막을 비교적 쉽게 만들었다.

연구팀은 “기존 증착방식을 이용한 금속전극은 수득률이 약 5%에 불과하지만 환원 산화그래핀을 이용한 용

액공정으로 진행하면 수득률을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도성이 높은 환원 산화그래핀을 전극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부전극과 분자층간 접촉면의 전도성을 높이

고 상부전극 물질의 분자층 침투로 인한 전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영 교수는 “비휘발성 유기분자 소자는 공정이 쉽고 수율이 높아 휘어지는 태양전지나 터치스크린 등 유

기반도체 소자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자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는 국제 과학저널 Advanced Materials

온라인판에 10월17일 게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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